
미국 국무부의 외교사료집 편찬과 기록학적 쟁점
Compilation of th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Series and the Archival Issues

이 상 민 (Sangmin Lee)*

목 차

1. 서 문

2. FRUS 시리즈 개요

3. FRUS 시리즈 편찬의 발전과 기록학적 

쟁점

3.1 외교사료집 편찬과 행정부의 

설명책임성

3.2 외교사료집 편찬의 정치적 고려와 이용

3.3 비밀 외교기록의 해제와 통제권에 관한 

갈등

3.4 민간 역사자문위원회의 수립과 비판적 

역할

3.5 비밀해제기록의 재검토: 정부 투명성 

vs. 국가안보 이익의 보호 쟁점

3.6 의회의 외교사료집 편찬 통제: FRUS 

법의 제정

4. FRUS 시리즈 편찬 업무절차와 편찬 원칙

4.1 FRUS 시리즈 편찬 업무절차

4.2 FRUS 시리즈 편찬 원칙

5. 외교사료집 편찬을 위한 비밀기록 접근 및 

비밀해제 업무

6. 결 론

<초 록>

이 연구는 외교사료집의 편찬에서 나타나는 기록학적 쟁점을 미국의 외교사료집(FRUS)이 발간되는 역사적 

과정을 통해 분석한다. 그러한 기록학적 쟁점에는 기록의 이용의 한 방법인 외교사료집 편찬의 목적과 의의, 비밀 

외교기록의 해제와 공개 활용 문제, 국가안보 정보의 보호와 외교정책의 설명책임성 제공 간의 균형 모색, 외교사 

편찬의 공정성의 문제, 그리고 역사기록 편찬의 방법과 원칙 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FRUS 시리즈에 

관해서 네 가지 주제를 분석한다. 첫째, FRUS의 출판 내용과 맥락을 살펴본다. 둘째, FRUS 시리즈의 발전에 

큰 영향을 준 주요한 전환기에 나타났던 정치적, 기록학적 쟁점에 대한 논의를 소개하고 분석한다. 셋째, 역사기록 

선별과 비밀해제를 포함한 FRUS 시리즈 편찬의 업무절차와 편찬 원칙을 개관한다. 넷째, FRUS의 적시 출판에 

지장을 준 국가안보기관의 비밀기록에 관한 접근 및 비밀해제의 절차와 현황에 대해서 살펴본다.

주제어: 역사편찬, 외교사료, 사료편찬, 미국외교사, 다큐멘터리 역사

<ABSTRACT>

This study traces the evolution of the compilation of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series 
and analyzes its archival issues from its historical development. The study examines the purposes of 
publishing the compilations of the diplomatic documents, an issue of making a balance between secrecy 
for national security and accountability of diplomacy, neutrality in compiling historical materials, and 
methods and principles of the compilation. To analyze these records issues, the study examines the 
contents and contexts of the compilation, historical evolution of the compilation, and the political and 
records issues of the compilation in the U.S. political history. The declassification issue for the historical 
compilation was also examined because the issue was a major obstacle to the timely publication of FRUS.

Keywords: historical compilation, diplomatic documents, U.S. diplomatic history, FRUS,
documentary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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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문

미국 국무부는 1861년 이래 뺷미국의 대외관

계뺸(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이하 FRUS로 약칭함)라는 제목으로 외교사료

집을 편찬하고 있다. FRUS 시리즈는 링컨 행

정부로부터 시작해서 닉슨-포드 행정부까지 국

무부와 국가안보기관이 생산한 수많은 외교문

서 및 국가안보 문서 중에 미국 외교사의 가장 

중요한 기록을 선별하여 편찬한 방대한 규모의 

외교사료집이다. FRUS 시리즈는 최초 출간연

도 1861년부터 발간 150주년이 된 2011년 말까

지 총 493권이 출간되었다. 의회에 대한 대통령

의 현안 외교업무 보고로서 시작된 FRUS 시리

즈는 현재 ‘FRUS법’(Public Law 102-38)에 의

해 “미국정부의 주요 외교정책 결정과 중요한 

외교 활동의 공식적인 다큐멘터리 역사기록”으

로 발간되고 있다(Brynn 2011.1). FRUS는 미

국의 외교사료집 편찬의 한 사례이지만 외교사

료 편찬의 일반적인 모범으로 삼을만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FRUS 시리즈를 통한 주요 외교

정책 및 중요 외교활동 정보의 제공은 미국 정

부의 과거 중요한 외교 정책과 행동에 대한 국

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국민이 잘 인지된 

정보에 기초하여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게 하고, 

후대의 정확한 역사적 판단을 가능하게 하려는 

미국 정부의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준다. 

본고에서는 외교사료집 편찬에서 나타나는 

기록학적 쟁점을 미국 FRUS의 출판 과정에서 

역사적으로 나타난 쟁점을 통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외교사 편찬과 관련된 기록학적 주제로는 

보존기록 이용의 한 방법으로서의 외교사료집 

편찬의 목적과 의의, 비밀 외교기록의 비밀해제

와 공개 활용의 문제, 국가안보 정보의 보호와 

외교정책의 설명책임성 제공 간의 균형 문제, 

외교사 편찬의 공정성과 중립성 문제, 역사기록 

편찬의 구체적 방법과 원칙 등을 들 수 있다. 이

러한 기록학적 주제를 검토하기 위해 FRUS 시

리즈에 관해 크게 네 가지 주제를 논하고자 한

다. 첫째, FRUS의 출판 내용과 맥락을 살펴본

다. 여기에는 FRUS 원자료 기록의 특성, FRUS 

시리즈의 구성과 형식, FRUS 시리즈 출간의 

법적 근거, FRUS 시리즈 출판 현황, 국무부 역

사편찬실(Office of the Historian)의 조직, 기

능, 인력에 대한 소개가 포함된다. 둘째, FRUS 

시리즈 편찬의 발전 과정을 살펴본다. 본고에서

는 FRUS의 출판과 발전에 큰 영향을 준 정치

적, 기록학적 쟁점에 대한 논의를 소개하고 분

석한다. 셋째, 역사기록 선별과 비밀해제를 포

함한 FRUS 시리즈 편찬의 업무절차와 편찬 원

칙을 개관한다. 넷째, FRUS의 원자료가 되는 

외교기록 및 여타 국가안보기관의 비밀기록에 

관한 접근 및 비밀해제의 절차와 현황에 대해

서 살펴본다. 본 연구를 위해서 필자가 주로 의

존한 자료는 역사편찬실 웹사이트에 개제되어 

있는 다수의 FRUS의 편찬 역사와 쟁점에 관

한 논문들이다.1) 우리나라에서도 외교사료집

의 편찬이나 이용에 관한 논문은 외교사연구센

 1) The Office of the Historian, Department of State, Research on the Sesquicentennial of the Foreign Relations 
series, 본고의 연구에 다수 활용된 이 논문들은 인터넷판으로서 하나의 긴 텍스트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논문들을 인용할 때 쪽수를 표시하지 않거나 1쪽으로 표시했다.

<http://history.state.gov/frus150/research/>. [cited 201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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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의 학술회의에서만 논의된 정도이고, 그 외

에 외교사료집의 편찬 방법론과 쟁점을 본격적

으로 다룬 논문은 거의 없다. 미국의 외교사 편

찬에 관한 기록학적 고찰을 시도한 국내 연구 

문헌은 현재까지도 찾아보기 힘들다. 역사기록

의 보존에 대해서는 많이 강조하지만 정작 대

중적인 이용을 위한 역사 편찬에 관한 연구는 

매우 소략한 실정이다. 

2. FRUS 시리즈 개요

FRUS는 미국정부의 주요 외교정책 결정과 

중요한 외교 활동의 공식적인 다큐멘터리 역사

기록이다. 1861년 링컨대통령의 의회에 대한 업

무 보고 형식으로 외교서한집으로서 발간된 이래 

FRUS는 그 분량과 내용과 형식에 적지 않은 

변천이 있었다. 1861년에 출간된 최초의 FRUS

는 313건의 문건에 420쪽의 단권의 책자이었지

만2) 미국정부의 팽창과 외교관계의 확대를 반

영하여 가장 최근에 출간된 닉슨-포드 행정부

의 FRUS 시리즈권의 분량은 약 44권(총 54권 

예정), 15,000건의 문건에 총 5만 쪽에 달한다. 

FRUS는 발간 초기에 의회를 대상으로 발간되

었기 때문에 보존기록(archives)으로 편찬된 것

이 아니라 주로 전년도에 생산된 준현행 외교문

서로 편찬되었었다. FRUS 시리즈에 수록되는 

기록의 연대는 그 후 점차 늦어지게 되어서 1930

년대에는 생산된 지 15년 이상 된 기록, 20세기 

중반부터 1980년대 초까지는 생산된 지 20년 이

후의 기록으로 편찬되었다. ‘20년 기록 한계’ 규

칙은 1972년 3월 닉슨 대통령에 의해 확립되었

었다(EO 11652). FRUS 시리즈로 편찬될 기록

의 연대는 1991년의 FRUS법에 의해 현재의 ‘30

년 기록’(‘30 years line’) 규칙으로 확립되었다. 

FRUS 시리즈는 시기순으로 발간되며 발간 

단위가 행정부 별로 모아져 있고, 그 안에 서브

시리즈로 각 국가/지역별, 특정 주제별로 구성

되어 있다. 케네디 행정부는 25권(1961-1963), 존

슨 행정부는 34권(1964-1968), 닉슨-포드 행정부

는 54권(1969-1976)으로 묶여져 있다. 1945년부터 

1960년까지의 외교기록을 편찬수록한 FRUS 시

리즈 일부와 케네디 행정부 이후의 FRUS 시리

즈는 온라인으로 국무부 역사편찬실(Office of 

Historian) 웹사이트에서 열람하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1861년부터 1960년까지 출간

된 FRUS 시리즈 375권은 모두 위스콘신대학

의 ‘디지털 컬렉션’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열람하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위스콘신대

학의 ‘디지털 컬렉션’(UWDC)은 FRUS 원본

을 스캔한 이미지로 볼 수 있으나 각 권에 있는 

주제와 저자 인덱스 이미지를 통해 개별 기록을 

검색해야 한다.3)

FRUS 시리즈를 발간하는 법적 근거는 통칭 

‘1991년의 FRUS법’(FRUS Statute, PL 102- 

138)이다. 이 법의 정식 명칭은 ‘1956년의 국무

 2) 최초의 FRUS는 1861년에 발간된 Message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to the two houses of Congress, 
at the commencement of the second session of the thirty-seventh congress: Volume I(1861)이다. 여기에는 

주요 주재국 외교관에게 보낸 대통령 국무부 장관의 지시와 외교서한, 국토부, 전쟁부 장관의 보고, 해군의 보고 등이 

실려 있다. <http://digital.library.wisc.edu/1711.dl/FRUS.FRUS1861v01>. [cited 2012.4.20]. 

 3) 1861년부터 1960년까지 출간된 FRUS의 원본 책자를 스캔한 자료로서 파일 크기가 커서 이용하기가 불편할 수도 있다. 

<http://digicoll.library.wisc.edu/cgi-bin/FRUS/FRUS-idx?type=browse&scope=FRUS.FRUS1>. [cited 201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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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기본권한법’(The State Department Basic 

Authorities Act of 1956)의 ‘미국의 대외관계 시

리즈편’(Title IV. th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Historical Series)이다. 1991년

의 FRUS법은 “미국정부의 주요 외교정책 결

정과 중요한 외교 활동의 공식적인 다큐멘터리 

역사기록”을 국무부 역사편찬실이 발간하도록 

규정한다(Public Law 102-138, Title V). 동

법은 외교정책 결정이나 외교활동이 기록된 후 

30년 후에 FRUS 시리즈를 발간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 이 법은 FRUS 시리즈의 편찬 원칙을 

제시하며, 편찬할 기록의 식별과 비밀해제 업무

절차를 규정한다. 특히 이 법은 ‘국무부 역사적 

외교기록화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on Historical Diplomatic Documentation for 

the Department of State, 약칭하여 역사자문

위원회, HAC)의 설립과 운영에 대해서 규정하

고 있다. 역사자문위원회의 주요한 기능은 비

밀기록의 해제에 관한 감독과 보고이다(Public 

Law 102-138, SEC. 401-SEC.407).

FRUS 시리즈에 선별 편찬되는 기록은 미국 

국무부와 국가안보기관에서 생산되거나 접수한 

기록으로서 국가기록관리처법(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Act)과 대통령

기록법(Presidential Records Act)에 따라 기

록물 가치평가를 거쳐 영구기록으로 선별된 기

록들이다. 즉, 모든 국가안보 기록이 영구기록은 

아니다. 국무부 이외에 국가안보기관에 해당하

는 기록물 생산기관에는 백악관(대통령실), 국

가안전보장회의, 국방부, 군, 중앙정보부, 국제

개발기구 등이 포함된다. 역대 대통령의 대통령

실과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기록은 개별 대통령

기록관에 소장되어 있는 기록들이다. 이 외교안

보 기록들이 FRUS 시리즈로 편찬되기 위해서

는 생산된 지 30년이 지나야 한다. FRUS 발간 

초기에는 국무부의 외교지시와 외교서한이 편

찬 기록의 대부분이었으나 현재에는 국무부 외

교 정책결정에 관한 기록과 대통령기록, 국가안

보기관의 기록이 모두 선별 편찬 대상이다.

가장 최근에 발간된 닉슨-포드 FRUS 시리즈

를 통해 FRUS 시리즈의 일반적인 구성과 형식

을 살펴본다. FRUS 시리즈는 1. 지역/국가별 

편찬 방식, 2. 전통적 외교 주제별 편찬 방식, 

3. 특별 주제 사안별 편찬 방식이 있다. 지역/

국가별 편찬은 소련, 중국, 베트남, 한국, 동남

아시아, 중동지역, 동유럽, 독일-베를린, 그리스

-사이프러스-터키 등 주요 지역별․국가별로 

외교기록을 편찬한 것이다. 전통적 외교 주제

에 따른 편찬은 ‘외교정책의 기초’, ‘미국외교정

책의 조직과 운영’, ‘대외경제정책’, ‘대외원조’, 

‘군축’, ‘UN’ 등이 있다. 특별 주제 사안별 편찬 

방식에 따른 편찬은 ‘남아시아 위기’, ‘아랍-이

스라엘 위기’, ‘에너지위기’, ‘글로벌 이슈’ 등이 

있으며 ‘지구환경 문제’ 등 국제사회의 변화와 

학계의 학문적 주제의 변화에 따라 더욱 다양

해지고 있다. 특정한 국제회의를 주제로 하여 

편찬한 것도 있다. 닉슨 이전 행정부의 FRUS 

시리즈를 보면 ‘파리평화회담’, ‘말타 얄타회담’, 

‘카이로-테헤란회담’, ‘베를린(포츠담)회담’, ‘외

상회담’, ‘제네바회담’ 등 특정한 국제회의를 주

제로 편찬한 것이 있다. 

각 FRUS 시리즈의 권별 구성과 기록건의 제

시방식은 대체로 동일하다. 닉슨-포드 FRUS 

시리즈 중의 뺷미국의 대외관계 한국편뺸(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69 - 1976, 

Volume XIX, Part 1, Korea, 1969 - 1972)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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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살펴본다. 각각의 FRUS에는 편집자와 

편집장이 명시된다. 역사편찬실(Office of the 

Historian)에 속한 전문 역사가로 구성된 편찬

자 혹은 편집자는 당해 FRUS를 편찬하기 위해 

기록을 조사선별하고, 비밀해제를 의뢰하고, 각 

문서에 대한 출처 맥락과 해설을 붙여 기술하고, 

초고본(galley)을 교정한 일련의 작업의 담당

자이다. 각 역사가는 기록의 조사부터 시작하여 

편찬의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지고 일관되게 

작업을 수행한다. 이들은 FRUS에는 편집자

(editor)로 표기되지만 국무부 조직과 업무기능 

상으로는 편찬자들이다. 각 권에는 권두에 보도

문, 서문, 원사료 목록(미출간 자료 목록), 기록

의 이해에 필수적인 약어 및 용어집, 인물소개, 

그리고 연구자에게 유용한 개관이 제시된다. 이 

개관에는 편찬기록의 시대적 배경과 주요 사건 

및 인물에 대한 소개와 편찬된 기록에 대한 설

명이 제시된다. 서문에는 편찬의 범위 및 원칙 

등이 제시된다. 각 권의 말미에는 색인이 제공된

다(Department of State 2010, preface). 

한 권에 편찬된 기록 문건은 시기별로 혹은 

주제별로 제시된다. 시기별로 문서를 제시하는 

편찬 방식은 기록학의 출처주의 원칙과 상관없

이 다양한 출처의 기록을 한데 모아 역사적 흐

름이나 하나의 주제를 이해하게 한다는 FRUS 

시리즈의 출간 원칙에 따른다. 예를 들어, 1969

년에서 1972년 간 닉슨행정부 시기 한미관계의 

기록은 다음 세 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의 미국 첩보기의 격추와 비상계획 1969년 

1월~11월, 문서 1~44(North Korean Shoot- 

down of a U.S. Reconnaissance Flight and 

Contingency Planning, January-November 

1969) 

∙미군 감축과 관련 국방 쟁점 1969년 11월~ 

1971년 2월, 문서 45~88(U.S. Troop Reductions 

and Related Defense Issues, November 1969 

- February 1971)

∙베트남 주둔 한국군과 군대 현대화 1971년 4

월~1972년 12월, 문서 89~172(Republic of 

Korea Troops in Vietnam and Force Moderni- 

zation, April 1971 - December 1972) 

위의 주제 구분으로부터 미국 FRUS 외교사 

편찬의 지역 분류에서는 대한민국과 북한이 구

별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제 분류

로 보아 당대 한미간 주요 외교 현안이 주한미

군 감축과 베트남에 파병한 한국군의 현대화계

획임을 알 수 있다.

FRUS 시리즈는 전통적으로 책자 형식으로 출

판되었다. 1861년의 FRUS는 1종으로 총 2,000

부를 출판했으나 1980년대에 와서는 권당 4,000

부를 출판해도 수요에 부응하기 어려웠다. 역사

편찬실은 전통적인 책자 형식의 출판을 유지하

면서도 1990년 이후에는 FRUS 시리즈를 온라

인으로 출판하고 있다(1955년 이후 생산된 기록

이 편찬 대상). 역사편찬실은 책자로 된 FRUS

에 기록물을 수록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이를 극

복하기 위해 1990년 대 중반 이후에는 마이크로

피시로 추가로 기록물을 보완하여 출판했다. 이

에 따라 케네디 행정부의 FRUS 시리즈에는 총 

5권의 마이크로피시 보유편이 출판되었다. 최근

에는 스마트폰이나 아마존 킨들, 애플 아이패드 

등의 모바일 장치를 이용해 무선으로 다운로드 

받고 읽을 수 있는 전자책자(e-book) 형태로도 

FRUS 시리즈를 출판하고 있다. 아이젠하워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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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케네디 행정부, 존슨 행정부, 닉슨-포드 

행정부의 FRUS 시리즈는 역사편찬실 웹사이

트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열람할 수 있으며 pdf 

파일 형식으로도 다운받을 수 있다.4) 특히, 닉

슨-포드 행정부의 FRUS, 1964-1968, Vol. 19, 

FRUS 1969-1976, Vols. 10, 24, 32, E-12는 전

자책자로도 출판된 FRUS 시리즈이며 역사편찬

실 웹사이트뿐 아니라, 전자책 리더기나 앱으로

도 이용할 수 있다.5)

  3. FRUS 시리즈 편찬의 발전과 
기록학적 쟁점 

3.1 외교사료집 편찬과 행정부의 설명책임성

FRUS 시리즈는 미국 정부의 변화와 외교환

경의 변화에 따라 편찬 방식과 편찬 기록의 내

용이 변화했다. FRUS의 편찬의 발전에 큰 영

향을 준 외교사료집의 편찬쟁점에 대한 논의를 

살펴본다. 

1861년 12월에 링컨 행정부가 외교서한집을 

출간하여 의회에 송부한 것은 당시 의회의 요청

에 의한 것이었다. 링컨 행정부는 남북내전 시기

에 남부 정부가 외국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도

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했으며 이를 의회에 보고

하고자 했다. 이 외교서한집은 의회의 요구를 

충족시키기도 했지만 정부의 외교적 노력에 대

한 국내외의 지지를 끌어들여 외교적 승리를 이

끌어냈다고 평가되고 있다. 당시 주요 언론에 많

이 소개되고 긍정적으로 인용됨으로써 이 외교

서한집은 또한 행정부의 정책에 대한 미국민의 

지지를 높이는 홍보 기능을 훌륭하게 수행했다. 

링컨 행정부의 외교서한집 발간은 정부의 비밀 

외교기록을 의회 혹은 국민 대중에게 공개하는 

외교사 편찬의 전통을 수립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Marrs 2011.10.24, 1).

한편 최초의 FRUS 외교서한집을 구성한 외

교문서는 오늘날과 달리 보존기록(archives)이 

아니라 당대에 생산된 현행 기록 혹은 준현행기

록이었다. 당시 일부 외교관들은 바로 전년도의 

외교문서를 공개해서 발간하는 것이 효과적인 

외교활동을 방해하거나 외교의 목적을 위태롭

게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1864년 찰스 애담스 

런던대사가 윌리엄 시워드 국무장관에게 그러

한 불만을 토로했을 때, 시워드 국무장관은 외

교서한집의 발간이 행정부의 의회에 행정부에 

대한 정보자료와 행정부의 활동의 증거를 제공

해야 한다는 헌법적인 의무(미헌법 제2조 3항)

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시워드 국무장

관은 “대통령이 의회가 요청할 때마다 행정부

의 외교활동 정보를 그때그때마다 사안별로 제

공하는 방식이 아니라 연초에 일괄적으로 제공

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는 정부가 의회와 국민의 지지에 의존하며 행정

부에게 부여한 권력의 집행에 대한 완전하고 

진실된 정보를 의회와 국민이 제공받아야만 그

러한 지지가 기대될 수 있다. 국민과 정부의 상

 4) <http://history.state.gov/historicaldocuments/nixon-ford>. [cited 2012.4.20].

 5) <http://history.state.gov/historicaldocuments/ebooks>. [cited 2012.4.20]. e-book을 이용해서 FRUS를 이용하

는 연구자는 기록물을 인용할 때 종이 책자의 쪽수를 기입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책자의 문건 번호를 기입해야 한다. 

예: U.S.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69-1976, Vol. XXXII, SALT I, 1969- 

1972(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2010), Doc.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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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신뢰는 우리나라의 삶의 조건이다”라고 외

교서한집의 발간을 극력 옹호했다. 시워드 국무

장관은 “국민은 애담스 대사만큼이나 자신이 만

드는 문서를 볼 권리가 있고… 대통령은 [행정

부 집행기록의 공개를 통해] 의회와 소통할 의

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록을 비공개해

야 할 이유는 그 기록의 공개가 현재 진행 중인 

우호적인 협상을 저해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침해했을 때뿐이라고 기록 비공개 사유에 관한 

관점도 제시했다. 이와 같이 시워드 국무장관은 

행정부의 FRUS의 발간이 행정부의 헌법적인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보았다(Marrs 2011. 

10.24, 1).

3.2 외교사료집 편찬의 정치적 고려와 이용

19세기말 미국이 필리핀과 쿠바에서의 군사 

개입 등 제국주의적 팽창의 길을 걸을 때, FRUS

의 출판 혹은 미출판이나 사전 공개는 홍보정책

의 수단 혹은 공개적 정책의 수단으로서 행정부

의 당파적이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기도 

했다(Cozzens 2011.6.21, 1). 1930년대에 국무

부 역사편찬실은 ‘FRUS 파리평화회담’의 편찬

을 둘러싸고 비밀기록의 해제와 공개에 관한 국

무부 내부의 논쟁과 외국 정부와의 갈등에 휩쓸

리게 되었다. 국무부와 타 국가안보기관의 비밀

기록에 대한 접근과 편찬에의 이용 문제는 FRUS 

시리즈 출간에 핵심적이면서도 해묵은 문제였

으나 미봉적인 타협으로 그 갈등을 묻어두었었

다. 1922년의 이란의 석유 양도 재정협정에 관

한 기록은 국무부 내부 부서와 이란 정부의 반

대로 인해 FRUS 시리즈에서 이란편이 삭제됨

으로써 아예 편찬되지 못했다. 1919년에 개최되

었던 파리평화회담의 FRUS 편찬은 외국 정부

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특수한 경우에 해당되었

다. 1938년 3월에 국무부가 영국과 프랑스에 파

리평화회담 기록의 출간 허가를 요청했을 때 프

랑스 외무부는 논쟁의 소지가 많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베르사이유 조약의 기록을 출간한다는 

계획에 대해 깜짝 놀라서 극력 반대했고 미국은 

FRUS의 출간을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 프랑스

는 1938년 12월, 국내 정치상황이 호전되고 나

서야 비로소 파리평화회담 기록의 출간에 동의

했다(Botts 2011.10.20, 1). 

‘FRUS 파리평화회담’은 1942년에 최초로 출

간되었고 프랑스가 독일에게 함락되고 이탈리

아가 적국이 된 이차대전 기간 중에 총 5권이 출

간되었다. 처칠과의 전후 평화회담을 앞두고 있

었던 루즈벨트 대통령은 영국과 입장을 같이 하

여 파리평화회담의 가장 핵심적인 기록인 ‘4자

회담’(Council of Four)의 기록을 편찬하는 것

을 꺼려했다. 당시 미국 학계와 의회는 이러한 평

화회담의 기록을 조속히 편찬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1945년 11월 루즈벨트 대통령과 로이드 

조지가 사망하고 처칠과 이든이 실권한 뒤에야 

비로소 국무부는 영국 정부의 허락을 다시 요청

하기 시작했다. 1~2차 대전 전간 시기가 FRUS 

시리즈를 출판하기 위해 국무부의 역사가들이 

외국 정부의 반대에 직면하고 동의를 받아야 했

던 지난한 곤경을 겪었던 시기라면, 1950년대에 

시작된 냉전 시기는 안보국가의 대두로 인해 국

무부 역사가들의 외교비밀 정보에 대한 접근 제

한으로 FRUS의 출판은 더욱 어려워지고 위축

되었다(Botts 2011.10.20, 1).

1955년의 ‘FRUS 얄타회담’의 편찬은 그 편

찬을 둘러싸고 심각한 관료적, 당파적, 국제적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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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을 야기했다. ‘FRUS 얄타회담’의 편찬은 국

무부의 비밀정책 연구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때 

이전과는 달리 국무부 역사편찬실의 역사가들

은 애초부터 ‘FRUS 얄타회담’에 편찬할 기록에 

국무부 외교기록 외에 함동참모부(JCS) 기록, 루

즈벨트 대통령기록관의 기록, 백악관의 기록을 

포함시키려고 했었다. 당시 ‘역사정책조사과’(후

의 역사과, 역사편찬실)의 버나드 노블 과장은 

딘 애치슨 국무장관에게 회고록 등 기존에 출판

된 기록이 이미 충분히 존재하고 새로이 사료집

을 출판할 경우 위험부담이 크므로 ‘FRUS 얄타

회담’을 출판하지 말 것을 권유했다. 노블의 권

유를 받아들여 애치슨 장관은 ‘FRUS 얄타회담’

의 출판을 보류했다(Botts 2011.6.14, 1). 

그러나 아이젠하워의 공화당 정부는 ‘FRUS 

얄타회담’의 출판 보류가 민주당 좌파의 음모라

고 생각했다. 윌리엄 노우랜드 상원의장은 존 덜

레스 국무장관에게 국무부의 기록이 “즉각적으

로 정치적으로 중요한 역사기록”이며 “루즈벨

트-애치슨 지지자들이 이 기록의 출판을 막고 

있다”고 서한을 보냈다(Botts 2011.6.14, 1). 노

우랜드는 덜레스 장관에게 전시 연합국간 비밀

협정에 관한 FRUS 특별판을 편찬할 것을 요청

했다. 국무부에 새롭게 조직된 역사과(Historical 

Division, HD)에 대한 조사는 이러한 민주당의 

당파성과 좌파적 편향에 대해 혐의를 풀어주었

으나 이후 역사과는 오랫동안 FRUS 편찬 리더

십을 발휘하는 데 많은 곤란을 겪었다.

3.3 비밀 외교기록의 해제와 통제권에 관한 갈등

기존 FRUS의 편찬은 주로 국무부의 중앙파

일(Central files) 기록에서 이루어졌었기 때문

에 국무부 역사과는 부처 간에 기록조사 접근을 

위한 절차나 비밀해제를 위한 확립된 절차를 구

비하고 있지 않았었다. 당시 국방부는 군사기록

에 대한 접근통제 권한을 더욱 강화하려고 했고 

국무부 역사가들의 군사기록에 대한 접근을 통

제했다. 1954년 백악관에서 가진 회의에서 양측

이 합의하여 국방부의 FRUS 편찬에 대한 역할

과 책임이 규정되었다. 그러나 비밀에 대한 통제

권을 둘러싼 국무부와 국방부의 갈등은 그 뒤로

도 계속되었다. 

‘FRUS 얄타회담’의 초고본은 영국 앤소니 이

든 수상의 반대로 1954년 중간 선거 시점까지도 

출판되지 못했다. 덜레스 장관은 이 초고본을 의

회에 보내는 방식으로 접근을 제한하고 그 누설

의 책임을 의회에 전가시키려고 했으나 민주당

이 다수당이 된 후 비밀기록에 대해 책임지기를 

거부함으로써 실패하고 말았다. 민주당은 계속

해서 ‘FRUS 얄타회담’의 출판을 요구했으나 국

무부는 그 발간이 “국가안보와 외국과의 관계”

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합리화하여 이미 

비밀해제되어 있는 초고본의 출판마저 연기했

다. 1955년 5월 결국 맥카들 공보국장은 ‘FRUS 

얄타회담’의 초고본을 뉴욕 타임즈에 전달했고 

이를 알게 된 시카고 트리뷴지는 에버렛트 더크

센 일리노이 상원의원을 동원해 덜레스 장관에

게 ‘FRUS 얄타회담’을 공정하게 출판하도록 요

청하게 했다. 덜레스 장관은 ‘FRUS 얄타회담’

을 출판할 수밖에 없다고 이든에게 전보를 쳤고 

이에 이든도 ‘FRUS 얄타회담’의 출판을 기정사

실로 받아들였다(Botts 2011.6.14, 1). 

‘FRUS 얄타회담’의 지연 출판은 이후 미국 

정부에 더 오래 지속적인 결과를 가져다주었다. 

‘FRUS 얄타회담’ 출판 직후 국방부는 새로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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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조건(terms of reference)을 주장했다. 1955

년 10월 국무부와 국방부는 오랜 협의 끝에 FRUS 

시리즈에 군사기록을 포함시킨다는 것과 국익

과 비밀해제에 관해 국무부가 우선적으로 “정

치적” 결정을 할 권한을 갖는 것으로 조정하여 

새로운 조사 조건에 합의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 조사 조건을 최대한으로 협의로 해석하여 

‘FRUS 얄타회담’ 이후 출간된 ‘FRUS 카이로-

테헤란회담’에서는 합동참모부의 회의록을 배

제시킨다(Botts 2011.6.14, 1).

3.4 민간 역사자문위원회의 수립과 비판적 역할

‘FRUS 얄타회담’은 국무부 역사가와 학계와

의 협력관계를 정립시키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

져왔다. FRUS 출판의 정치화 혹은 정치쟁점화

는 역사학자 정치학자 국제법학자들에게 FRUS

의 완결성과 생존 문제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던져 주었다. 국무부는 FRUS 출판에 대한 학계

와 전문가 단체의 감독과 자문이 의회의 당파적

인 지시나 검열보다 더 우호적일 것이라고 판단

하고 1956년부터 학회와 접촉하면서 역사자문

위원회(History Advisory Committee, HAC)

를 구성하기 시작해서 1958년 첫 번째 역사자문

회의를 개최했다. 이 역사자문위원회의 설립과 

활동 개시는 FRUS 시리즈의 진화의 중요한 이

정표가 되었다. 역사자문위원회의 회의는 FRUS 

시리즈가 완전하게 기록이 구비되어 출판 일정

에 따라 출판되도록 하는 국무부와 학계간의 협

력의 출발점이 되었다. 역사자문위원회는 미국

역사학회, 미국정치학회, 국제법학회, 미국사학

회, 미국외교사학회, 미국아키비스트협회의 회

장을 각기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했다. 역사자문

위원회는 1991년의 FRUS법에 의해 공식적으

로 법제화되었고 동법에 따른 FRUS 발간 일

정의 준수와 비밀의 신속하고 적시적절한 해제

를 촉구하는 비판을 통해 역사과의 FRUS 편찬 

업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다. 역사자

문위원회는 현재 일 년에 4회 자문회의를 개최

한다(Botts 2011.8.11, 1; Ahlberg and Ziler 

2008, 1).

2000년에서 2008년까지의 시기에 국무부 역

사편찬실(Office of the Historian)은 실장의 독

단적 운영과 역사가들의 잦은 이직으로 사기가 

정체되고 편찬자의 수가 감소하여 FRUS 시리

즈의 출판이 심각하게 지연되거나 축소되는 위

기에 처했다. 이것이 발단이 되어 2008년 5월 역

사자문위원회는 ‘2007년 역사자문위원회 보고서’

를 발표하고 법에 정한 ‘30년 한계’ 규칙을 준수

하지 못하고 있는 FRUS 발간 지연의 문제를 

지적하고 그 해결을 촉구했다(Advisory Com- 

mittee on Historical Diplomatic Documenta- 

tion for 2007, 2007).6) 이에 역사편찬실은 문제

를 개선하기 위한 어떠한 구체적인 실행계획도 

역사자문위원회에 제시하지 못했다. 역사자문위

원회는 특히, 마크 수서 역사편찬실 실장의 잘못

된 부서 운영을 비판했다. 마크 수서 실장이 역사

편찬실의 책임을 맡은 2005년에서 2008년까지 

3년 동안에 역사편찬실 소속 역사가 35명 중에 

가장 경험 많은 역사가 15명이 떠난 것은 FRUS

의 적시 출판에 큰 저해가 되었다.

2008년 11월 당시 미국역사학회장이었던 윌

 6) 역사자문위원회의 목적, 권한, 조직, 운영, 재정을 규정한 역사자문위원회 규약(charter)은 2009년 2월 19일에 제정

되었다. <http://history.state.gov/about/hac/charter>. [cited 201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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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엄 로저 루이스 역사자문위원회 위원장과 미

국외교사학회장 토마스 쉬워츠 교수는 콘돌리

사 라이스 국무장관에게 국무부 역사편찬실의 

문제 있는 운영에 관한 감사를 공식적으로 요청

했다(Louis to Rice 2008, 1; AHA 2009, 1; 

NCA 2008, 1). 역사자문위원회 회의에서의 루

이스 위원장의 공개적인 비판과 감사 요청은 곧

바로 국무부와 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국

무부 감사관실은 2009년 2월 18일부터 3월 27

일까지 역사편찬실에 대한 감사와 직원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했다. 감사관실의 감사결과보고서

는 2009년 5월에 발표되었고 역사자문위원회의 

비판이 정당했음을 증명했다. 감사보고서는 역

사편찬실장을 교체하고 새로운 실장을 부내 공

모할 것을 권고했다. 감사보고서는 비단 역사편

찬실장의 잘못된 부서 운영만을 지적한 것이 아

니라 공석 중인 편집장 및 과장들의 임명, 부족

한 역사가의 충원, 편찬 사무실 공간의 확대, 역

사자문위원회의 인사문제에 관한 역할의 명확

한 규정 제정과 위원회 규약에의 성문화, 홍보국

의 역사편찬실 감독 강화 등 총 24개항을 권고했

다(Office of Inspector General 2009, 1-2). 

3.5 비밀해제기록의 재검토: 정부 투명성 vs. 

국가안보 이익의 보호 쟁점

중요한 FRUS 시리즈를 편찬할 때마다 정부 

투명성을 옹호하는 입장과 국가안보 정보의 보

호를 우선적으로 주장하는 입장이 부딪쳤다. ‘투

명성에 대한 책임 대(對) 국가안보 이익을 보호

할 책임'의 대립은 현재까지도 FRUS 발간의 

최대 쟁점이다. 냉전시기를 거쳐 1980년대에 접

어들어 이 쟁점은 더욱 국가안보 정보보호를 중

요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1980년 중반 국무

부는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개입과 이란 혁명에 

대처하고 유럽에 주둔하고 있던 중거리핵미사

일 기지 현대화 계획을 추진하느라고 분주했다. 

FRUS를 발간하기 위한 비밀해제에 대해 우려

하고 있던 국무부 관리들의 동향은 이미 비밀이 

해제된 FRUS 편집본을 ‘재검토’(re-review)

하게 하는 상황을 초래했다. 즉, 해제된 비밀기

록을 다시 검토하여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게 

한다는 생각이었다. 이에 데이비드 트래스크 역

사편찬실 실장은 공식적인 구제절차를 통해 국

무부 최고위급 인사들에게 편집기록의 ‘재검토’

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다. 트래스크의 이유 

있는 이의는 기각됐고, 1950년 전반을 커버하는 

FRUS 시리즈의 발간은 그 후 몇 년 동안 연기

됐다.

1980년의 비밀해제기록의 재검토(사실상의 

비밀 재지정)는 국무부 내부의 비밀지정 및 해제 

절차를 개혁하여 업무를 간소화하고 자유화하

려는 1978년의 카터 행정부의 비밀관리제도 개

혁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결과였다. 카

터의 비밀관리제도 개혁법인 ‘대통령 명령 12065

호’(E.O. 12065)에 따라 벤 리드 국무부 운영차

관은 국무부 전부서의 모든 기록관리 문제를 관

할하는 총괄 부서로 국무부 내에 비밀지정/해

제센터(CDC)를 조직했다(현재의 정보프로그

램서비스국(IPS)의 전신). 지역담당 부서나 기

능별 담당 부서가 자신들의 업무 목표와 책임에 

우선권을 두고 필요시 특별하게 수행하던 비밀

해제업무 방식이 이 비밀지정/해제센터를 통

해 수행되는 방식으로 대체되었다. 국무부는 이 

새로운 비밀관리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하여, 

1950-1954년간 생산된 기록은 예전의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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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하고 1955년 이후 생산된 기록만을 새로운 

제도로 비밀해제하게 했다. 1980년 초에 일부 

국무부 관리들은 출간을 앞둔 몇 권의 FRUS 

시리즈가 예전 방식으로 비밀해제 되어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무부 유럽국(EUR)은 

FRUS 편찬을 위해 비밀해제한 모든 기록을 

다시 비밀로 재분류했다. 비밀지정/해제센터

(CDC)는 1955년 이전 기록의 검토도 비밀해제

센터의 관할 책임이라고 역사편찬실과 그 상급 

부서인 홍보국(Public Affairs)에 통보하고 ‘재

검토’를 추진했다. 비밀지정/해제센터는 주로 

외국정부 정보의 공개를 해당 외국정부로부터 

허용받는 것과 국무부 일부 부서에서 FRUS 편

찬을 위해 비밀해제한 기록을 다시 비밀로 재분

류한 기록을 검토하는 일에 집중했다. 비밀지정

/해제센터는 ‘20년 기록 한계’보다는 ‘30년 기록 

한계’가 더 합리적이라고 제안했고 역사편찬실

은 그 제안을 거부했다. 해제된 비밀기록의 재검

토는 이미 지연된 FRUS의 발간을 더 지연시킬 

것이었다. 30년 이상 된 기록만 편찬하도록 허

용된다면 적시에 외교정책의 설명책임성을 국민

에게 제공할 수 없게 될 것이었다. 

트래스크 역사편찬실장은 “자기 나라 정부의 

기록 처분의 자유를 희생하면서까지 외교문서 

발간에 외국 정부의 허용을 요청하는 것은 주

권국가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그러한 태도를 “신경과민적인 약골”, 

“사대주의”라고 지칭했다(Botts 2012.2.6, 1). 

1980년 5월, 내부적 경로를 통한 의의 제기가 묵

살되자 트래스크는 장관과 정책기획부(PPS)에

게 직접 소청하고 역사자문위원회에 상황을 알

려주는 비상 조치를 취했다. 트래스크는 “FRUS 

시리즈 출판이 훼손되면 국무부의 열린 정부에 

대한 책무도 마찬가지로 훼손되는 것이다. 민주

사회가 기능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정보가 중

요하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어떠한 정책적 이

슈도 이 문제의 중요성에 비교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트래스크의 항소는 ‘안보와 투명성 

간의 균형을 위한 테스트’를 방편적으로 이끌어 

냈지만, 기록 ‘재검토’는 예정대로 진행됐다. 

트래스크와 윌리엄 슬래니 FRUS 편집장은 

국무부의 비밀해제 절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역사자문위원회 전 위원이었던 저명한 외교사

가 월터 르피버와 로이드 가드너를 만났다. 국

무부와 민간의 역사가들은 공히 국무부 비밀기

록의 접근 제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FRUS의 ‘20년 기록 한계’에 맞춘 적시 출판과 

FRUS 편찬 기록의 완결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비밀지정/해제센터가 주장했던 것처럼 ‘재검

토’는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패스

트 트랙’ 방식의 편집을 마치고 1980년도에 발

간하기로 되어 있던 9권의 FRUS 시리즈는 그 

후 10년에 걸쳐 발간되었다. FRUS 발간의 지

연과 편찬의 비완결성에 대한 학계의 불만은 

1990년과 1991년의 갈등 위기로 표출됐고, 결

국 의회의 FRUS 법 제정으로 이어지게 된다

(Botts 2012.2.6, 1). 

3.6 의회의 외교사료집 편찬 통제: FRUS법의 

제정

1980년대는 가히 FRUS의 위기의 시대였다. 

미국의 학계는 국무부의 FRUS 발간의 지연과 

편찬의 비완결성에 대해 통렬히 비판했다. 국무

부는 학계의 ‘25년 이상 기록 발간’ 요구를 거부

하면서 외교사 편찬을 위한 기록 대상을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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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된 기록으로 하기로 결정했다. 대신 국무

부는 비밀이 아닌 최근 외교기록의 발간을 확

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책자 형태의 발간의 한

계를 극복하기 위해 비용이 절약되는 마이크로

필름 출간을 시도하기로 했다. 1985년 11월 레

이건 대통령은 이러한 국무부의 계획을 승인했

다. 민간 학계의 견해를 반영하는 역사자문위

원회의 주장과 비판에 대해 적대감을 가진 국

무부 고위 관리는 홍보국(역사편찬실의 상급 

부서)에 자문위원회 관리를 잘하라고 지시하

고 “위원회가 국무부에 부담이 되면” 위원회 

규정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국무부는 역사자

문위원회가 공개 보류된 기록에 대한 접근할 

수 있게 한 기존의 합의와 조치를 철회했고 이

에 항의하여 역사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사임하

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러한 섣부른 국무부의 

계산은 오히려 국무부로 하여금 FRUS 출판에 

관한 통제 권한을 잃게 만드는 결정적인 결과

를 초래했다. 

1990년에 이르러 FRUS는 역사가들과 영향력 

있는 상원의원 그리고 뉴욕타임즈에 의해 “사

기”라는 비난을 받았다. 의회는 1990년~1991

년간 FRUS 시리즈의 발간에 관한 조사를 수행

했다. 조사를 통해 의회는 정부의 외교문서 발

간의 헌법적 기원을 확인했고 미국 외교관계의 

개입주의적 변화를 반영했다(Botts 2012.2.6, 

1). 마침내 1991년 10월 미의회는 ‘FRUS 법’ 

(PL 102-138)을 제정했다. 이 법은 ‘1956년의 

국무부 기본권한법’의 한 부분으로 추가되었다. 

‘FRUS법’은 국무부의 역사편찬실의 역사가와 

역사자문위원회 위원들에게 모든 연방기 관의 

국가안보와 외교에 관한 역사적 비밀기록(26년 

이상 된 비밀기록)에 대한 완전한 조사권한과 

접근권을 부여했고 ‘30년 기록 발간’ 원칙을 천

명했다. 법에 따라 이제는 의회가 FRUS의 발

간을 통제하게 되었다. 이 법은 FRUS가 “완전

하고 정확하고 신뢰성” 있어야 하며 미국정부

의 주요 외교정책 결정과 외교활동을 종합적으

로(포괄적으로) 기록화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종

합적으로 기록화해야 한다는 것은 FRUS의 범

위가 종전보다 훨씬 더 넓어진다는 것을 의미했

다(Public Law 102-138, SEC 198).

그러나 FRUS법의 제정은 비밀해제의 신속

한 처리를 보장하지도 않았고 FRUS 시리즈의 

점점 늦어지는 출판을 방지하지도 못했다. 이 

문제는 오늘날에도 지속되고 있는 문제이다. 현

재 클린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한 비

밀기록관리제도의 혁신에 의해 모든 연방정부

의 비밀기록은 25년이 되면 의무적으로 검토해

서 보호기간을 연기하거나 아니면 자동으로 해

제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비밀해제제도의 혁신

이 향후 FRUS 시리즈의 적시의 발간을 촉진시

킬 가능성은 있다. 미국의 국제외교환경과 국내 

정치의 변화가 여전히 주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9.11사건이 부시정부의 정부비

밀주의를 강화시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그 뚜

렷한 증거이다(Botts 2011.12.9, 1). 

 4. FRUS 시리즈 편찬 업무절차와 
편찬 원칙

4.1 FRUS 시리즈 편찬 업무절차

국무부 역사편찬실의 역사가는 FRUS 시리

즈의 발간을 위해 국가안보와 외교 정책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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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외교 활동을 수행하는 국무부와 기타 모든 

국가기관의 비밀을 포함한 역사기록(26년 이상

된 기록)을 조사할 수 있다. 이 역사기록물은 각 

기관의 기록보유기간표에 의해 영구기록물로 선

별된 기록물이다. 대부분의 한시 기록은 10년 이

하로 책정되므로 25년이 지난 시점에는 이미 폐

기되어 존재하지 않는다. 영구기록물의 선별 기

준은 미국 국가기록관리처(NARA)에서 제시

되며 각 기관의 기록관리자가 그 기준에 따라 

기록을 평가하고 폐기할 기록 목록이나 영구기

록 목록을 국가기록관리처에 보내 최종적인 처

분을 승인받는다. 그러므로 국가안보와 외교관

련 기록물을 생산하는 연방기관에서 무엇보다

도 우선적으로 영구기록물을 올바르게 선별하

는 일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역사편찬실의 역사가는 자신이 맡은 주제나 

지역의 FRUS 편찬 계획과 업무추진계획을 수

립하여 독립적으로 편찬 업무를 진행한다. 역사

편찬실의 조직은 국가/지역의 편찬과 주제별 

편찬이 결합된 3개의 편찬과와 비밀해제 및 출

판 담당과, 정책연구과, 특별 프로젝트과로 구

성되어 있다. 현재 약 40명의 역사가들이 FRUS 

시리즈를 편찬하고 있다. 각 과에 소속된 편찬 

역사가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FRUS에 수록할 

기록을 선별하는 일부터 기록의 생산 맥락을 연

구하고, 관련 기록을 조사 발굴하고, 수록할 기

록에 대한 주해를 붙이는 작업을 모두 수행한다. 

FRUS 시리즈를 발간할 지역, 국가, 주제에 대

한 사전 조사는 기존에 간행된 FRUS 시리즈를 

우선적으로 참조한다. 기존의 FRUS 시리즈에

는 각 지역, 국가, 주제에 관한 원자료의 목록과 

출처가 제공되므로 편찬 역사가는 용이하게 관

련 역사 기록물을 조사하거나 파악할 수 있다. 

기존 FRUS 시리즈에서 제공된 용어, 약어, 인

명 정보는 새로운 기록을 조사하거나 내용을 이

해할 때 유용한 도구가 된다. 편찬 역사가들이 

이미 미국의 외교사나 국가안보정책 연구 경력

이 있는 외교사 분야의 역사학 박사들이므로 이

러한 조사업무가 보다 전문적으로 진행될 수 있

지만, FRUS 시리즈의 원사료가 되는 기록 생

산체제와 출처기관의 기능에 대한 이해가 필요

하므로 역사편찬실에서 제공하는 오리엔테이션 

교육을 받아야 한다. 기록물 검색에 대한 이해

와 기록시스템의 검색 기능을 잘 활용할 수 있

어야 함은 물론이다. 

FRUS 시리즈를 편찬하는 편찬 역사가들은 

자신들을 아키비스트로 인식하기도 한다. FRUS 

시리즈에 수록될 기록으로 선별되지 않은 기록

이라고 해서 폐기되는 것은 아니지만, FRUS 

시리즈 편찬을 통해 많은 중요한 대표적인 역사

기록들이 비밀해제되어 공개되고 국민에게 제

시됨으로서, 정부 활동의 투명성과 설명책임성

을 실현할 뿐 아니라 역사 연구를 활성화시키게 

된다. FRUS에 수록될 기록을 선별하기 위해 

편찬 역사가들은 국무부 중앙 파일뿐 아니라, 

각 부서의 기록을 조사해야 하고, 다른 기관의 

기록을 조사해야 한다. 국무부의 기록은 국무부 

‘기록관리시스템’에서 용이하게 검색하고 조사

할 수 있다. 백악관(국가안전보장회의 포함)의 

기록은 국가기록관리처의 대통령기록관에서 검

색하고 조사할 수 있다. 국방부와 중앙정보부의 

기록은 그 기록이 국가기록관리처에 이관된 기

록이라면 국가기록관리처의 ‘기록조사카탈로그’ 

(ARC)나 ‘보존기록데이터접근시스템’(AAD)

을 통해 온라인으로 검색하고 조사할 수 있다. 

최근에는 ‘온라인 공공접근시스템’(Online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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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 OPA)이 개발되어 전자기록물을 검

색․조사할 수 있다. ARC시스템도 곧 OPA시

스템 안에 통합될 예정이다. 편찬 역사가들은 

공공 접근시스템을 통해 접근할 수 없는 비밀기

록과 미이관 기록을 조사해야 하므로 직접 기관

을 방문하여 조사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FRUS 편찬 작업이 진행 중인 레이건 행정부의 

대통령기록을 조사하기 위해 담당 편찬 역사가

들은 캘리포니아주 시미밸리에 있는 레이건 대

통령기록관을 방문해서 대통령기록을 직접 조

사해야 한다. 국무부 FRUS 편찬 역사가들은 1

급 비밀취급인가를 가지고 있어서 모든 기관의 

역사적 비밀기록을 참조할 수 있다. 

FRUS에 수록될 기록을 선별한 후 편찬 역사

가들은 이들 기록에 관한 기술 및 해제 작업을 

시작하면서, 보안 통과 과정(clearance)을 거친

다. 만약 FRUS에 수록할 기록이 비밀기록이라

면 편찬 역사가들은 기록물 생산기관에 비밀해

제를 요청한다. 대통령기록관이 소장한 비밀기

록은 국가기록관리처에서 대통령기록법과 대통

령 명령 13526호에 따라 ‘의무적 검토’와 ‘자동

해제 과정’을 통해 해제하고 있다.7) 대통령 명

령에 따라 국무부와 국방부 등 주요 연방기관은 

비밀해제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다. 국무부는 

‘정보프로그램및서비스’(Information Program 

and Service) 부서를 통해 비밀기록을 해제한

다. 오늘날에는 국방부 및 중앙정보부 등 타 국

가안보기관에서 역사편찬실의 비밀해제 요청

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FRUS 시리즈에 수록할 기록이 비밀이 해제되

면 편찬 역사가들은 수록할 문서를 편집하고 

주석을 붙여 초고본(galley) 원고를 만든다. 역

사편찬실의 편집장과 역사편찬실장이 이 초고

본 원고를 검토한 후 FRUS 초고본을 제작한다. 

이 초고본은 국무부 내 관련 부서와 외부 기관의 

검토를 거친 후에 FRUS 시리즈로 출판할 판본

으로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4.2 FRUS 시리즈 편찬 원칙 

FRUS 시리즈의 편집 원칙은 ‘FRUS법’에 명

시되어 있다. 이 편집 원칙은 기록의 진본성 및 

무결성의 보전과 기록을 통한 설명책임성의 제

공을 강조한다. FRUS 시리즈의 편집은 “역사

적 객관성과 정확성의 원칙에 의해 따라야 한다. 

기록은 변경되면 안 되며, 출간본에 삭제된 부분

이 있다는 것을 명시함이 없이 기록을 삭제하면 

안 된다. 출간된 기록은 [외교] 결정을 내리는데 

상당한 중요성이 있는 사실을 빠트리면 안 되며, 

정책의 결함을 은폐하려는 목적으로 어떠한 기

록도 누락시키면 안 된다.”(Public Law 102- 

138, SEC. 401.(b))8) 이 편집 원칙은 1925년에 

프랭크 켈로그 국무부 장관이 정한 원칙을 명문

화한 것이다. FRUS 시리즈의 편집 원칙을 최초

로 표명한 1925년의 부령(1925 FRUS Order)

의 초안에는 서두에 “국무장관이 법에 의해 매

년 보고해야 것은 아니지만 바른 정보를 가진 

지성적 여론이 외교의 수행에 가장 중요하다”

라고 FRUS의 발간 목적을 밝히고 있다(Botts 

2011.10.27, 1).

 7) Executive Order 13526은 1995년 클린턴 대통령의 비밀기록관리 대텽령 명령 EO 12958을 오바마 행정부에서 

수정한 대통령 명령이다.

 8) FRUS의 편집 원칙은 1925년 이래 크게 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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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5년의 편집 원칙은 1991년의 ‘FRUS법’ 

SEC. 401(b)항과 거의 동일하다. 다만 기록 혹

은 기록의 일부를 누락하는 것을 다음의 경우

에 정당하고 필요한 경우라고 제시한다. 그러

한 경우는 1. 출간되면 현재의 외교협상이나 업

무를 방해할 수 있는 사안인 경우, 2. 기록의 분

량을 압축하고 불필요한 자세한 부분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3. 다른 정부나 개인이 가진 국

무부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 4. 주제

에 핵심적이지 않거나 주제와 관련이 없는 불

쾌한 언급으로 인해 다른 국가나 개인에게 불

필요한 감정적인 자극을 하지 않기 위해서, 5. 

외교서한의 내용에 있는 국무부에 의해 채택되

지 않은 개인의 의견을 억제시키기 위해서이다

(Office of the Historian 1925, 3). 이러한 기록 

누락 단서에 관한 원칙은 1949년 5월 제정된 

국무부 규정 045호 “Documentary Record of 

United States Foreign Relations"에도 거의 

수정 없이 유지된다(Perkins 1950, iii). 

 5. 외교사료집 편찬을 위한 비밀기록 
접근 및 비밀해제 업무

FRUS 시리즈에 선별 편찬되는 기록은 외교

와 국가안보에 관한 기록들이므로 대부분 비밀

로 지정되어 보호받는 기록이다. 즉 FRUS 시리

즈를 편찬하기 위해서는 국무부 역사편찬실의 

역사가들이 이들 국가안보기관의 비밀기록들을 

먼저 검토해야 하고, 각 생산기관에서 비밀을 

해제해야 비로소 출판될 수 있다. 역사편찬실

의 역사가는 생산된 지 26년이 지난 비밀기록을 

검토할 수 있다(Public Law 102-138: SEC. 

402.(a)(2)항). 미국국가기록관리처(NARA)

와 대통령기록관에 소장되어 있는 기록에 대한 

접근 요청은 ‘국가기록관리처법’과 ‘대통령기록

법’을 따라야 한다. 국무부에서 미국의 외교정

책과 외교활동 기록을 편찬할 때 대통령실이나 

국방부를 비롯한 여러 국가안보기관의 기록이 

포함된다는 점은 매우 특기할 만하다. 우리나라

로 치면 외교부가 대통령기록과 국방부 국가정

보원의 기록에 접근하여 외교사료집을 편찬한

다는 의미가 된다. 이러한 기록 편찬의 특성은 

FRUS 출판을 위해 비밀기록을 해제할 때 국무

부가 타부서에 앞서 우선적으로 정치적 판단을 

할 권한을 갖게 했다. 

현재 미국 행정부의 비밀관리를 규제하는 법

은 의회가 제정한 법이 아니라 법령의 효력을 갖

는 대통령 명령 13526호이며 이 대통령 명령에 

따라 각 연방기관이 비밀을 해제한다. 미국정부

의 비밀기록은 일반적으로 보호기간이 10년이

므로 역사편찬실의 편찬 역사가들이 FRUS 시

리즈에 기록을 수록하기 위해 비밀해제를 요청

하는 경우에는 그 기록이 원천 보호기간이 최대 

25년까지 지정되어 있거나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이다(E.O. 13526 Sec. 1.5). 25년 이상 된 비

밀 기록은 대부분 보존기록이며 중앙정보부 기

록을 제외하고는 국가기록관리처(NARA)에 이

관되어야 하는 기록들이다. 

국무부에서는 정보프로그램서비스국이 비밀

해제를 담당하며 국가기록관리처에서는 대통령

명령 E.O.13526호에 의해 설립된 ‘국가비밀해

제센터'에서 25년 이상 된 소장 비밀 역사기록

을 관리하고 생산기관의 협력을 받아 비밀분류

를 해제한다(E.O. 13526 Sec. 3.7). 비밀기록을 

생산한 기관의 직원이 직접 NARA에 와서 비



174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13권 제1호 2013

밀해제 작업을 하든가 NARA의 직원이 생산기

관의 지침을 받아 대량으로 비밀을 해제한다. 

생산 후 25년 이상 된 영구 역사기록은 검토 여

부를 부문하고 자동으로 비밀 해제되어야 한다. 

또 기록이 생산된 지 25년 이상 된 기록은 그 

해 12월 31일 자동 비밀해제 예외 조항에 해당

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비밀 해제되어야 한다

(E.O. 13526 Sec. 3.3). 각 연방기관은 자동비

밀해제로부터 면제된 영구 역사기록에 대해서는 

‘체계적 비밀해제검토’를 수행해야 한다(E.O. 

13526 Sec. 3.4). 각 연방기관은 어떤 기록에 대

한 구체적인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고 그 기록이 

정보자유법에 의해 공개가 면제되는 기록이 아

니 거나 진행 중인 소송에 관련된 정보가 아니

라면 ‘의무적인 비밀해제 검토’를 수행해야 한

다(E.O. 13526 Sec. 3.5).

역사편찬실의 역사가는 EO 13526에 의해서

도 “정보를 알아야 할 필요를 가진 사람”이자 

역사 조사자로서 비밀에 대한 접근권을 가진다

(E.O. 13526 Sec. 4.4). 이러한 비밀관리제도에 

의해 역사편찬실의 편찬 역사가가 요청한 비밀

해제가 예전보다 원활하게 처리되는 경향을 보

이고 있으나 비밀기록의 생산량이 워낙 많아져 

비밀기록의 해제 문제는 FRUS 시리즈의 출간

에 가장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비밀 자동해제 규정의 예외가 되는 정보의 유

형을 보면 국가안보를 보호해야 할 정부기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연방기관의 결정이 FRUS 

시리즈의 발간이 추구하는 정부의 개방성(투명

성)과 설명책임성의 추구와 여전히 대립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열린 정부를 추구하는 

오바마 행정부는 기존의 대통령 명령을 개정하

여, 각 유형의 비밀정보의 노출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경우에만 자동비밀해제에서 제외되도록 

했다. 대통령 명령 13526호의 자동비밀해제 규

정의 예외가 되는 정보는 국가안보이익을 수호

하기 위한 정보이므로 개방성과 설명책임성을 

추구하는 FRUS의 발간 목적과의 적절한 ‘균형 

검증’을 통해 비공개되거나 공개될 수 있어야 

한다. 

FRUS 시리즈를 발간하기 위해 편찬 역사가

들이 기록의 비밀해제를 요청할 때 쟁점은 ‘개

방성과 투명성’ 대(對) ‘국가안보의 이익 수호’ 

간의 균형을 실현해야 한다는 과제이다. 역사자

문위원회는 ‘FRUS법’의 규정에 따라 정부기관

의 비밀해제와 비밀유지의 적정성을 감독하고, 

비밀이 불필요하게 오랫동안 보호되는 것을 감

시했다. 2011년 12월 역사자문위원회 회의에서 

국무부 정보프로그램서비스(IPS)의 비밀해제 

현황보고에 따르면, 국무부는 2011년도 자동비

밀해제 검토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정부비밀제도 총괄 관리기관인 ‘정보보안감독

국’(ISOO)으로부터 만점을 받아 8개 우수기관 

중의 하나로 선정되었다(Advisory Committee 

2011, 1).

6. 결 론

FRUS 시리즈는 ‘FRUS법’이 규정한 대로 미

국정부의 외교정책의 결정과 외교활동의 “완전

하고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기록으로 편찬되는 

것을 목표로 했다(U.S. Senate, Public Law 

102-138, Title IV). FRUS 시리즈의 출판은 처

음부터 행정부의 국민에 대한 ‘정부 개방성․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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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의 헌법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민주주의 

제도로 정착되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외교 기록의 조기 공개로 인해 “외교 활동의 장

애를 초래하고 국익의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

고 믿은 일부 외교관과 국무부 관리들은 FRUS 

시리즈의 출판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냉전시기 동안 국가안보 정보의 보호를 책무로 

하는 행정부의 여러 국가안보 정부기관은 FRUS 

시리즈를 출판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서 비밀

기록에 대한 접근과 비밀해제를 지연시키거나 

거부하기도 했다. 특정 FRUS 시리즈의 출판을 

둘러싸고 당파간의 정치적 갈등이 심각하게 표

출되기도 하고 외국 정부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FRUS 시리즈의 출판은 권

력 간의 균형을 기반으로 하는 삼권분립제도에

서 대통령이 의회에 대해 행정부의 정책과 활동

을 보고하는 헌법적 책무의 수행으로 인식되었

다. 행정부의 권력 집행에 대해서 투명하게 국

민들에게 알려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고, 

정부의 투명성과 개방성이 민주사회의 토대로

서 더 중요하다고 믿는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과 

역사가들은 FRUS 시리즈라는 외교 다큐멘터

리 실록 500권을 150년에 걸쳐 만들어냈다. 미

국에서 FRUS 시리즈의 발전은 민주주의 정부

가 추구하고 실현해야 할 개방성․투명성․설

명책임성과 국가안보정보 보호와의 균형을 잡

기 위한 노력이 갈등을 겪으면서 제도화되는 과

정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FRUS 시리즈를 출판하는 과정 중에 노정된 

국무부 내부, 혹은 정부기관 간, 혹은 행정부와 

의회․학계와의 갈등은 민주주의 정부의 두 가

지 책임, 즉, 국민의 권력 위임을 받아 국민의 자

유와 권리와 행복을 위해 투명하고 책임 있는 정

책을 수행할 책임과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안보

를 수호할 책임을 실현하기 위한 성숙한 국가사

회로의 발전을 나타내준다. 그러나 정부 비밀주

의에 쉽게 경도한 행정부 일부 관료들은 외교정

책의 투명성과 설명책임성을 보장하는 이 외교

사료집 편찬제도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았

다. 의회가 ‘FRUS법’을 제정한 것은 정부의 외

교정책과 외교활동을 중심으로 정부 투명성을 

강화하여 정부와 국민간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고시켜 민주사회

와 국가의 발전을 공히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윌리엄 루이스 역사자문회의 위원장은 FRUS 시

리즈가 전세계가 인정하는 외교사료집 편찬의 

모델이라고 자평하였다. 미국에서 FRUS 시리

즈가 진화하는 과정 중에 대두되었던 여러 가지 

기록학적 쟁점과 문제들을 그 시대적 배경과 국

가적 변천의 맥락과 더불어 잘 이해한다면, 우리

나라에서도 정부의 투명성과 설명책임성이 잘 

보장되면서도 국가안보 정보도 효과적으로 보

호할 수 있는 외교사료집을 출판할 수 있을 것

이다. 특히 국가안보정보의 비밀해제와 활용에 

관한 논쟁과 제도화는 우리가 반드시 참고해야 

사례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미국 FRUS 시리

즈의 발전과 기록학적 쟁점에 대한 연구가 더 심

화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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